
용제 재생사업 본궤도“진입"
재생 불가 고체폐기물 분담금 부가 … 비용부담 불구 관심고조

환경규제로 인해 독성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물질의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용제의 재생사업이 점

차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특히 수소처리 및 잔유공정에서 사용되는 예전에는 주로 매립해 왔던 몰리브데늄, 니켈, 바나

듐, 텅스텐 및 코발트 화합물 등을 함유한 비금속 용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비록 사용된 용제가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도 매립금지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우기 각 주 및 연방차원에서 재생 또는 재사용 가능한 액체 폐기물보다 고체 폐기물의 처리

에 대해 과중한 세금이나 분담금을 물도록 하는 분담금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

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톤당 5 0 ~ 1 0 0마르크가 추가될 전망이다.

사용된 용제를 처분할 것인지 재생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립하

는 경우 비록 용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할지라고 위험 폐기물의 정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어서 오히려 재생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금속 용제는 금속의 가치가 처리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항상 재생되고 있다. 

향후 비금속의 회수사업은 2배로 확장되어 9 9년까지는 연간 4 0 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

재 비유물질의 재생에는 파운드당 3 0센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파운드당 4 0센트의 비용이 든다. 

디젤연료에 대한 유황 함유량 규제에 따르기 위한 수소탈황( H D S )용제의 수요증가 및 용제재생 수

요가 이러한 성장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에서의 비금속 재생사업은 S h e l l과 A m a x의 합작기업인 C r i - m e t과 G u l f & M a t a l l u r g i c a l이 주도하

고 있다. 유럽의 주도적인 용제 재생기업인 E u r e c a t는 최근 일본에서 Sumitomo Metal Mining과 5 0

대5 0으로 합작하여 재생사업을 하기로 했다.

벨기에 기업인 M e t r e x는 3년전 이미 사용된 용제의 재생을 시작했으나 9 2년말 파산했다. 이밖에는

대만의 Full Yield가 유일한 세계적인 용제 재생기업이다. 

수소처리 및 분해용제 사용이 미국에서 연간 1만2 0 0 0톤, 극동에서 1만톤, 서유럽에서 6 0 0 0천톤 등 잠

재적인 시장 가능성은 있으나 이미 공급량 과잉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 비금속 가격의 하락으로 재생사업의 수익은 거의 전무상태이다. 현재로서는

회수한 금속의 가격은 공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재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 재생공장을 매각할 뜻을 비추고 있다. 

이처럼 재생사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업들은 폐기물 매립에 대한 비용절감을 위

해 재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익성 없는 용제 재생사업은 계속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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